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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용역사업 계약이행 품질까지 꼼꼼히 평가한다

  - 포럼·세미나 등 컨벤션 용역 대상으로 ‘계약이행실적평가’ 첫 시범사업
  - 수요기관과의 의사소통, 안전 및 보안, 행사만족도 등 20개 지표 평가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행사 등 용역사업의 계약이행에 대한 품질 향상을 위해
‘계약이행실적평가 제도’를 시범 도입한다.

계약이행실적평가 시범사업은 오는 11월 열리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2026 바이오미래 포럼’ 용역사업을 시작으로 2027년 상반기까지 진행한다.

행사용역에 대한 성실한 계약이행을 담보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수요기관의
의견을 반영, 조달청은 지난 5월 ‘용역 계약이행실적평가 운용규정’을 제정
하고 회의, 포럼 등 컨벤션 분야 용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평가는 전문평가위원이 참여하여 계약 체결 직후 행사준비 과정을 평가하
는 ‘사전서비스 평가’, 행사현장을 직접 방문 평가하는 ‘본서비스 평가’, 행
사결과를 평가하는 ‘사후서비스 평가’ 등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각 단계별로 수요기관과의 의사소통, 안전 및 보안관리, 협력업체 관리, 행
사만족도 등 20개 평가지표로 평가한다.

조달청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전문평가기관에게 평가를 대행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번 시범기간 동안에는 한국표준협회가 참여한다.

임헌억 기술서비스국장은 “계약이행실적평가는 계약을 수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을 얼마나 충실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하는지를 평가함으로써 공공
부문 용역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며, “시범사업을 통
해 제도를 보완하고, 향후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
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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